
특별히 어려웠던 문항은 없고,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2024 4월(5월) 모의고사보다는 아주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 채점 결과가 나오면 작년과의 표본 차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만 한 문항은 6번, 13번, 14번, 20번 정도가 있습니다. 해설을 읽어보면서 다
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05.01.]

실선 부분이 공유 결합이고, 점선 부분 중 “O의 비공유 전자쌍 부분”(H와 연결되지 않은 부
분)과 “다른 분자의 H”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수소 결합의 정의를 상기하고 넘어갑시다.

[2025.05.02.]

설명에서 기화 반응(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니 는 (+)이고 그 반대는 물이 어는 반응 혹은 
숯이 연소되는 반응이 해당합니다.



[2025.05.03.]

ㄱ. 주어진 그림에서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가)가 Na, 두 종류의 원자가 교대로 나타나는 
(나)가 KCl, 이원자 분자로 구성된 (다)가 I입니다.
ㄴ. I는 분자 결정이 맞습니다.
ㄷ. 고체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묻고 있으므로 금속 결정인 Na가 전기 전도성이 크고 KCl은 
거의 전기 전도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액체에서는 KCl도 큰 전기 전도성을 가집니다.



[2025.05.04.]

질량 변화만큼 가스통에서 주사기로 이동한 기체의 부피, 온도, 압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어

진 식에서      를 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 식을 정리하고 A를 

대입했을 때  이고, A->B를 비교할 때 는 절반, 은 3배이므로 ㉠은 0.2의  배인 

0.3입니다.



[2025.05.05.]

ㄱ. 물이 반투막을 통과하는 것이고 용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ㄴ.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여 II 쪽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ㄷ. 몰농도가 더 진한 고농도 용액을 이용하므로   입니다.



[2025.05.06.]

ㄱ. 문제 풀 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가설에 어긋나는 탐구 사례가 처음 등장한 것 같습니
다. 가설을 부정하는 ‘극성 물질임에도 무극성 물질보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은 사례’를 찾
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HBr은 극성 물질임에도 무극성 물질 CH보다 끓는점이 낮은(=분
자 사이의 인력이 작은) 사례로 적합합니다.
ㄴ. Br가 단순 분자량이 큰 것으로 판단을 해도 좋고, ㄱ 선지와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HBr
은 극성 물질임에도 인력이 약한 이유는 분산력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ㄷ.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두 물질의 분자량이 거의 비슷하니 쌍극자 쌍극자 힘
의 유무로 이와 같은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CHO가 분자량은 O에 
비해 2 작지만 표면적이 다소 넓으므로 CHO의 분산력이 크다고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다
만 그 차이는 미미하고 주된 이유는 될 수 없기에 쌍극자 쌍극자 힘의 유무가 정답이 맞습니
다.



[2025.05.07.]

ㄱ. 흡열 반응을 생각하든, 엔탈피 도식을 생각하든 생성물의 합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ㄴ. 역반응으로 (-) 부호만 붙이면 됩니다.
ㄷ. NO  기준 1몰이므로 그 절반인 28.5가 맞습니다.

[2025.05.08.]

분자량 5배에서 (나)의 몰수는 (가)의  배입니다. 마찬가지로   를 대입하면 

   이므로  입니다.



[2025.05.09.]

(가)를 보니 면심 입방 구조가 맞고,      이므로 3입니다.

[2025.05.10.]

ㄱ. (가)에서 A가 0.6몰 있고, 밀도는 1.04이니 전체 1040g 중 980g이 물, 60g이 A입니다.
ㄴ. 0.5m을 정의대로 계산하면 물 1kg당 0.5몰이니 질량비는   , 126에 맞게 나누면   입니다. 따라서 A의 질량은 6g입니다.

ㄷ. 혼합하면 물은 1100g, 용질은 66g으로 kg몰  m입니다.



[2025.05.11.]

증기 압력이 2 감소한 것에서 물과 A의 몰수비는   , 여기에 물의 분자량 18을 곱하면 
540인데, 질량비는   이므로   이고 A의 화학식량은 60입니다.

[2025.05.12.]

ㄱ. 생성 엔탈피에 해당하는 반응은 이고 도식에서 아래 방향이므로 0보다 작습니다.
ㄴ. 는 흑연 3몰이 연소할 때의 반응 엔탈피에 해당하는 데다가, 최종 HO가 되는 반응

도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입니다.

ㄷ. 도식에서 헤스 법칙에 따라서     이고 정리하면 ㄷ과 같이 됩니다.



[2025.05.13.]

처음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와 (나)만으로 답을 구할 수 없어 보이지만, 잘 보면 (나)와 
(다)의 X의 질량도 2배, 끓는점 오름도 2배에서 Y도 같이 2배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습니다. 이 점을 파악했느냐 아니냐로 갈렸을 것 같고 독특한 상황 설정이니 기억해 두면 좋
겠습니다.

문제에 적은 것과 같이 (1,1) (3,1) (6,2)몰로 적든, 아니면 다른 (1,1) (1.5, 0.5) (3,1)몰로 
적든 사실 결과는 동일합니다. ㄱ,ㄴ,ㄷ에서 이것을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주
어진 조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 실제로 X, Y 분자량이 다양한 경우가 가능합니다.

독특한 설정이니 당황했을 법도 하지만, (가)와 (나)의 조건만으로는 불충분한 부정방정식이
라는 점을 알았으면 (나)와 (다)에서도 정보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제를 풀지 못했더라도 ‘내가 못해서 못 푸는 문제’라는 생각이 
아닌 ‘부정방정식이니 불가능하다’는 사고를 실전에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모르는 문제
를 접했을 때 다른 접근법을 탐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 스스로 
실전에서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ㄱ. 끓는점 오름과 어는점 내림은 반대이므로 (나)>(다)입니다.
ㄴ. 앞서의 X, 끓는점 오름 2배의 논리에서 Y도 같이 2배이고 ㉠은 동일한 3입니다.
ㄷ. 우선 이와 같이 끓는점 오름이 합해지는 물리량이 아니고, 혼합되어 와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니 무조건 틀렸습니다. 여기에 (가)는 100g, (다)는 200g이니 혼합 시 와 의   
내분점인  가 됩니다.

X, Y 용질의 몰수비와는 상관 없이 끓는점 오름은 몰랄 농도(=용질 몰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구성비와 상관없이  만으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2025.05.14.]

100배 희석하여 만든 용액이니 원 용액은 50ppm의 100배인 5000ppm이었을 것입니다. 퍼센

트 농도는 용액질량 용질질량  × 에 해당하는 농도이고 ppm은 용액질량 용질질량  × 에 해당하는 

농도이므로 차이로   %입니다.

한편 ppm kgmg gg 에 해당하므로 0.5%와 같이 구해도 좋습니다. ppm농도

가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기억은 해두고 있도
록 합시다.

[2025.05.15.]

반응 전 A, B 몰수가 동일하고 반응 계수도 같으니 반응 후에도 A, B 몰수는 동일합니다. 따

라서 몰분율 조건에서 A, B의 몰분율이  일 것이니 반응 후 A, B는 4몰입니다. 



ㄱ.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났습니다.
ㄴ. 반응 전 후 몰수 변화에 따라   입니다.

ㄷ. 대입해서 계산하면 ×   입니다.

[2025.05.16.]

문제 상황이 간단합니다. (다)에서 실린더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 1기압과 동일할 것이니 Ne

의 부분 압력은  기압일 것이고 초기 He와 Ne는   로 Ne의   일 것임을 알 수 있

습니다.
혼합 후 전체   이므로 2L일 때   이고, (다)에서 실린더 내 부피는 2L일 것이므로 
문제에서 묻는   입니다.



[2025.05.17.]

ㄱ. ㄴ. 문장별로 분자 간 인력을 비교하면 2번째 줄에서 A>C, 3번째 줄에서 B<C이므로 B  C A입니다. 
ㄷ. A가 인력이 더 크므로 증기 압력은 4번째 줄에서 C에서 C의 증기 압력인 1기압보다 더 
작습니다.



[2025.05.18.]

이 문항도 따로 꼭지를 잠그거나 하지 않아 상황이 간단합니다.
꼭지 a를 열면 세 공간의 압력이 동일해지는데, ‘실린더 I의 부피가 이동하지 않았다 = 실린
더 II의 부피가 동일하다 = 실린더 II 압력이 1기압으로 유지된다.’ 이므로, 반응 후 실린더 I
과 강철용기의 총 몰수 합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B가 한계 반응물이므로, 결과적으로 A와 C만 남게 되는 A→cC 반응에 해당하고 반응 전 A
의   이므로   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계수가 동일한 A→C반응이어야 합니다.
(다)까지 진행 시 초기 A의   에 B의   이 반응한 것과 동일하므로 반응 후 A 0.5, 

C 1.5가 되며 전체 부피는 4L이므로    이 됩니다. 



[2025.05.19.]

결합 에너지로 를 표현하면, OF항은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중복이므로 O  O  OO 가 됩니다. 주어진 조건 O→O에서 O  O  이고 OO  라

고 하면 정리했을 때    입니다.



[2025.05.20.]

ㄱ. (다)의 A, B 질량이 같은 것에서 A, B 몰수비가   임을 알 수 있고, 몰수비 계산을 활

용하면 A  , B 1몰임을 알 수 있습니다.

ㄴ. (가)->(나)에서 A가  몰 반응하였으므로 B는  몰입니다.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나)에서 

   , (다)에서    이므로 3배가 맞습니다.

ㄷ. 온도 변화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정반응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전체 

몰수 대비 부피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몰수는 총  배 증가하였으나 부피는 그것

보다 큰 2배 증가하였으니 온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로   입니다.


